
P V C충격보강제 고성장 예고
PVC 생산량 증가에 가격까지 안정 … L G화학 독과점체제 성숙

P V C시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국내 P V C충격보강제 시장이 9 6년 2 0 %대의 고성장을 이룩할

것으로 예상된다. 

특히 9 0년 L G화학의 신규진출과 중국 W e i p a n g의 대리점인 대일소재 간의 지나친 가격경쟁 및 수요

처 확보 쟁탈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국내 P V C충격보강제 시장이 9 5년부터 L G화학과 대일소

재, Dow Chemlcal이 각각 특성에 맞는 시장을 분활하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될 것으로 기대되

고 있다.

국내 유일의 생산기업인 L G화학은 9 6년 1만5 0 0 0톤을 증설, 총 생산능력을 3만톤으로 늘려 내수 및

수출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.

여기에 한화종합화학도 P V C충격보강제 시장의 신

규 진출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수입대체가

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. 

더욱이 9 6년 PVC 생산이 9 5년 9 0만7 0 0 0톤에 비해

10% 증가한 9 9만8 0 0 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

다 주택·건설 등의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보여

P V C충격보강제 수요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된

다.

여기에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이 P V C사업

에 신규참여할 계획으로 있어 P V C충격보강제 수

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5년 충격보강제 생산은 9 4년 7 0 0 0톤에 비해 42.9% 증가한 1만톤으로 나타났다.

수입은 9 4년 8 0 0 0톤에서 25% 감소한 6 0 0 0톤에 그쳤다.

수입량 감소는 9 0년까지 국내시장을 독점했던 Dow Chemical이 불투명M M S를 K g당 2 1 0 0원에 공급

했으나 L G화학과 대일소재에 의해 1 7 0 0원선까지 떨어지면서 가격경쟁에서 밀려나 저급그레이드

시장에서 철수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.

따라서 L G화학의 국내 P V C충격보강제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L G화학은 국내 최대의 PVC 생산공장을 보유,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고 수입품보다 K g당

3 0 0∼5 0 0원 낮은 저가정책을 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.

또 L G화학은 P V C충격보강제의 원료인 MMA, BA, SM, BD 등 모든 원료를 자체 수급함으로써 안

정적 원료 공급도 큰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.

현재 P V C충격보강제의 종류는 불투명MBS832, 투명MBS842, PA, IM805, CP 등이며, 고급그레이드

로 A B S와 R u b b e r가 있다.

국내 고급그레이드 충격보강제는 세계 제일의 P V C충격보강제 생산기업인 Dow Chemical이 공급하

고 있으나, LG화학과 대일소재도 진출을 준비중이다. 

국내 P V C충격보강제의 용도는 Pipe 40%, Sheet 40%, Sash 20%를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94년5월까지 P V C충격보강제를 생산해온 신호유화는 공장이전과 수요처 확보 어려움에 직면,

생산을 중단한 가운데 9 6년 생산재개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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